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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히말라야를 찾는가

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에 나섰던 한인 4명과 

현지 가이드 2명이 실종되었다. 함께 트래킹에 나섰던 또 

다른 한인 5명은 눈사태 광경을 목격하고 긴급히 대피해 

간신히 목숨을 구했다. 한인 트래킹팀 외에 다른 팀의 가

이드 한 명도 실종되었으니 눈사태로 인한 실제 조난자

는 모두 7명이다.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네팔 특수부대 

장병들이 투입되고,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견, 각종 장비 

등이 동원됐다. 하지만 기상악화와 계속되는 눈사태 등

으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24일 구조팀은 모

두 철수했다.

실종자들은 시누와(2340m)에서 1박을 하고 히말라야 

롯지를 지나 데우랄리로 향하던 도중 내리던 비가 폭설

로 바뀌는 등 기상이 악화되어 하산하다가 사고를 당한 

것으로 보인다. 필자도 3년 전 이맘 때, 똑 같은 곳을 걷

고 있었다.

기록해 두었던 것을 살펴보니 그날은 일정이 빡빡했다. 

히말라야 롯지(2920m)에서 출발해 힌쿠 동굴(3100m)

을 지나 데우랄리(3230m)를 거쳐 마차푸차레 베이스캠

프(3700m, MBC)에서 점심식사하고 안나푸르나 베이스

캠프(4130, ABC)까지의 여정이었다. 인솔자는 출발 전에 

일행의 산행 속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안나푸르나 베이

스캠프까지 오르지 않고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에서 묵

을 수도 있다고 했다.

히말라야 롯지에서 힌쿠동굴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

도 소요되었다. 힌쿠동굴에서 데우랄리까지는 가벼운 오

르막이다. 1시간 남짓 걸렸다. 데우랄리에서 MBC까지는 

오르막길을 따라 몇 개의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. 2시

간 30분 정도 걸렸다. MBC에서 3시간 정도를 더 걸어 

ABC에 도착 했다. 그날 우리는 3000m-4000m의 고산

지대를 8시간 동안 걸었다.

트래킹 도중 우리 일행을 인솔했던 가이드들은 산(눈)

사태의 위험이 있다며 산기슭을 피해 아랫길을 따라 한

참 걷다가 얕은 내를 건너도록 했다. 시간상으로 1시간에

서 1시간 30분 정도 더 걸리는 길이었음에도 가이드들은 

안전을 위해 더 많이 걷는 쪽을 택했다. 그러나 ABC에서 

자고 하산하던 다음날, 필자는 일행과 떨어져 다른 팀을 

따라 내려오다 보니 산기슭으로 내려오게 되었다. 다행

히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일행은 올라 갈 때와 같

은 길로 다시 한참을 돌아 내려왔다. 

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가 말했다. 사고 지역이 포함된 

히말라야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는 초등학생도 걸을 

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코스라고. 물론 히말라야의 베이

스캠프 트레킹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라도 건강한 사람이

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이다. 하지만 해

발 3000미터가 넘는 고산지대라 고산병에 노출될 수 있

고 기상이 급변해 재해를 당할 위험도 높다.

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눈보라

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처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. 

더구나 갑작스런 눈사태라면 대처 방법이 없다. 엄홍길 

대장이라도 급작스레 눈사태를 만난다면 속수무책일 수

밖에 없다. 눈사태와 같은 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

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피해 가는 방법뿐이다.

히말라야의 베이스캠프 트레킹은 이렇게 위험이 도사

리고 있다. 때문에 트레킹 도중 필자가 일행과 떨어져 걸

을 때마다 가이드 한 명이 꼭 나와 동행했다. 우리 일행 

20명 외에도 짐을 운반하는 포터 16명, 취사팀 9명, 가이

드 4명, 가이드 대장 1명 등 총 30명이 우리와 함께 움직

였다. 가끔 가이드 없이 혼자 걷고 싶을 때도 있었다. 그러

나 가이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. 심지어 어떤 때는 두 

명의 가이드가 나와 함께 걷기도 했다. 한 명은 내 배낭을 

대신 지기도 했다. 

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

안다. 그럼에도 산에 오르려고 한다. 단지 높이 올라가는 

것이 목표라면 헬기를 이용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. 

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참아가며 한 걸음, 한 걸음 걸어

서 올라간다.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

또 산을 찾는다. 

히말라야에 다녀온 후 몇몇 단체로부터 경험담을 들

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. 그때마다 나는 정중히 

사양했다. 왜냐하면 그들에게 결론으로 해줄 말이“절대

로 가지 마라.”이기 때문이다. 게다가“히말라야에 한 번

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”

는 말이 생겨날 만큼 히말라야를 한 번 경험하면 좀처럼 

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

다.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필자도 안나푸르나에 이어 그 

다음해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(5300미터)에 다녀왔

고, 지금은 또 다른 히말라야를 꿈꾸고 있으니 말이다. 

연초에 타운뉴스를 방문했던 외국인 친구가 내게 물

었다.“왜 산에 오르는가?”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. 

“I don
,
t know.”

조난자들 전원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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